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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M CAT
FEMALE PERCUSSION GROUP

파워풀여성타악그룹드럼캣



1 .  About  DRUM CAT
• 드 럼 캣 스 토 리

2 .  Pe r formance
• 공 연 개 요
• 기 획 의 도 > > 공 연 구 성
• 공 연 사 진

3 .  Rev i ew
• 언 론



• 드럼캣 전용관 콘서트 (명보아트홀)
• 유럽 4개국(네덜란드,벨기에,프랑스,독일) 
• 투어 -2010.10.04~12.05
• 태국 공연 (한국관광공사 주최)
• 대종상 시상식 초청 공연

• 홍콩 캐세이퍼시픽 구정 퍼레이드 참가
• 태국 제8회 여행박람회 TITF 공연
• 싱가포르 Wah! Korea FESTIVAL 
• 싱가포르 World Gourmet Summit 2011
• 방콕 KOREA NIGHT 공연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관광공사 개소식 참가
• 설악 워터피아 7.16~8.28 ‘드럼캣’ 공연
• 싱가포르 SENTOSA WORLD 공연
• 상해 MICE ROAD SHOW 참가
• 태국 공연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문화원 한국문화주간 초청 공연
• 일본 미야자키 쉐라톤 워커힐 호텔 공연

• 드럼캣 1st 콘서트 (서울랜드 콘서트 홀)
• 서울 국제 드럼 페스티벌 참가
• 세종문화회관 별밤페스티벌 초청 공연

2006년

• 서울 국제 모터쇼 공연
• Hi-Seoul 페스티벌 공연
• 남산 N타워 공연
• 한국,터키 문화교류 50주년 초청공연
• 터키 앙카라 공연
• 세종문화회관 별밤페스티벌 초청공연

2007년

• 드럼캣 2nd 콘서트 (LIG 아트홀)
• Hi-Seoul 페스티벌 시청광장 공연
• 드럼캣 3rd 콘서트 (한전 아트센터)
•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페스티벌 참가
• 세종문화회관 별밤페스티벌 초청공연
• 어게인 에딘버러 프린지 앙코르공연
• Korea in Motion 대구 초청공연

2008년

• 드럼캣 전용관 콘서트 2009. 9. 18~ Open Run
• Korea Sparkling 페스티벌 참가
• 태국 공연 (한국관광공사 주최)
• 대종상 시상식 초청 공연

2009년

2010년

2011년

• 경기도민채육대회 경기도 선수단 해단식 공연
• 2013 월드 슈퍼바리스타 챔피언십 결선 대회
• VITM HANOI2013 초청 공연
• Doosan New Brand Strategy & New Products Launch
• 중소기업 중앙회 ‘문화 나눔의 밤’ 
• 삼성전자 문화의 달 (수원 삼성전자)
• 서울 신청사 나들이
• 방콕 로드쇼
• 일본 하우스텐보스 상설 장기공연(1달)

2013년

• 싱가포르 Wah! Korea FESTIVAL 
• 방콕 World Gourmet Summit 2012
• 방콕 KOREA NIGHT 공연
• 싱가포르 SENTOSA WORLD 공연
• 상해 MICE ROAD SHOW 참가
• 태국 공연
• 일본 동해테레비 정규공연 15~17일(3일간)

2012년

2014년 • K-Nonverbal Festival in Beijing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선정(군부대)
• SMG 초청공연-중국 상하이
• 세월호 피해여파 지원사업 선정

2015년 • 중국 5개 도시 투어(대련, 심양, 광저우, 무단장, 장춘)
• 시티슬라이드_2015 코인모 쇼케이스
• 드럼페스티벌 개막식 & 아티스트 참가

2016년 • “시크릿포레스트” 오픈런 명보아트홀

2017년 • 태국 “SHOW DC” 기획콘서트

2018년 • 아프리카 HIFA페스티벌 “코리아판타지” 공연
•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공연

2019년 • 두레콘서트100회기념 축하공연

2021년 • 대한민국공연관광 쇼케이스 “렛츠무브 코리아” 공연

2022년 • 삼성문화의달 공연
• 웰컴대학로페스티벌 공연
• 제1회서울창의교육콘서트 공연
• 크리스마스콘서트 가평문화예술회관 공연

2023년 • 내셔널클레식페스티벌 공연 외 다수

2020년 • K퍼포먼스 온에어 랜선콘서트



수상경력

☆☆☆☆☆ 2008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헤럴드 엔젤상’ 수상

☆☆☆☆☆ 2008 스코틀랜드 ‘카발케이드 베스트 유닛상’ 수상

☆☆☆☆☆ 2009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대상 ‘공연부문 대상’ 수상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이라는 Motto로

‘드럼캣’은 새로운 탄생하였습니다.

창작공연의 불모지라는 국내공연문화에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음악공연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꾸준히 진화해 오던 드럼캣은 2008년 세계최고의 공연축제인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에 참여하여

해외의 유명공연들을 제치고 전회 매진을 기록하며

국내 공연으로는 최초로 대표상인

‘해럴드 엔젤상’을 수상하는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09년 9월부터 전용관 공연을 진행하며,

2015년 시즌4_ Secret Forest  까지

대한민국 대표 공연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파워풀 하면서 섬세한 사운드가 매력적인 여성 타악 퍼포먼스 그룹 드럼캣

2009년 Free Your Soul  >> 2011년 The Festival >> 2013년 SOUND FACTORY

<<2015년 Secret Forest>>

세계유일, 국내유일의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타악 퍼포먼스 그룹입니다.  

여성의 섬세함에 남성적인 파워풀한 타악 연주를 접목시켜 열정이 폭발하는

경쟁력 있는 공연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성의 풍부한 감정 표현을 음악으로 만들어낸 각 장면의 퍼포먼스는

그 의미와 연주의 특성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드럼캣은 관객과 함께 하는 소통을 최고로 생각하며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We are DRUM CAT!
인드럼은 1995년 부터 시작한 이시도의 공연의 노하우로 만들어내는 리듬소낙비를 맞으며

일상 속 뽀얗게 쌓인 스트레스를 씻어낸다.

 모든 관객들이 함께 두드리며 Good Bye Blues!!

우울함의 무게로 잠시도 쉴 틈이 없는 현대인의 뇌에게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우들과 함께 두드리는 체험으로

본능에 충실해 질 수 있는 몰입의 시간, 블랙아웃을 선사한다.

 좀 놀아본 사람처럼 만들어 줄께!. 
노래방을 가서도 잘해야 하고 클럽 에가서도 춤을 잘 춰야 하고

남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놀아 본적 없는 그대!  인드럼 공연에 마음을 맡겨라!

매력적인 인드럼의 그녀들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어 있던 당신의 열정을 발산시키다. 

 신나게 흔들다 보면 새로운 에너지가 가득찬다!
힙합, 일렉트릭 등 트렌드의 흐름을 주도하며 관객들과 친숙한 장르로 한 걸음더 다가간다.

공연이 끝날 쯤에는 가지고 왔던 무거운 마음은 던져 버리고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한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스트레스
(지친 현대인)

드럼캣 공연
(발산, 해소, 에너지 충전)

일상생활로 돌아감
(충전된 에너지로 생활)



외부행사



국내 언론

북치는 고양이들“스트레스야! 한 번 맞아볼래?”



해외언론
TINGLING SPINES (in France) 2010 DrumCat 유럽투어 리뷰

TINGLING SPINES (2010.11.27) in Mayenne

Drum Cat 공연 리뷰

500 명의 관객과 DRUMCAT가 함께 만든 열정의 90 분.

6 명의 타악 연주자들의 DRUMCAT 공연에는 한계가 없다.; DRUMCAT는

지난 토요일 (11 / 27) Le kiosque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잘 짜여진 안무와

멋진 드럼 연주 실력이 결합 된 환상적인 공연을 선사했다. 공연 도중 자신의

휴대 전화가 울리고 있어도 아무도 알아 차릴 수 없었다. 위의 사진과 같이

공연장 내 열기는 뜨거웠다. 화면 이름 한 조명 아래, 콘서트 와일드 리듬에 매료. 

강력한 쇼의 주인공 인 연주자들은 DRUMCAT 팀의 실력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충분히 보여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실력이 뛰어난 회원들에게만 구성된 이번 유럽 투어 팀은

네덜란드를 시작 벨기에, 프랑스 그리고 독일 순서로 국제적인 공연을 펼친다. 

Mayenne에서의 공연이 프랑스의 마지막 공연이지만 ODCP Spectacles의

본부장 인 Didier Chalaux는 DRUMCAT가 내년에 프랑스에서 또 공연을 갖는

것이며 이것은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해외언론

해외 언론이 바라본 드럼캣

The Herald신문 Drum Cat 공연 리뷰 By. Rob Adams

한국의 여전사인 Drum Cat은 최면을 거는 듯한 매혹적인 공연을 위해 많은 악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비가 오는 가운데도 공연장 출입이 가능한 시간 전까지 악기 들을 공연장 입구에 대기시킨

뒤, 기다려야 했다.

또한 그들의 안무가 잘 구성된 드럼 연주는 몇몇의 어색했던 배경음악의 단점을 100배 극복 할 수

있었다.

공연의 후반부에 울려 펴진 베토벤 Odd to Joy의 레코드 버전인 마지막 곡은 단적인 예로

최근 유럽 챔피언십 축구개막식 축가 송 후보에서 떨어진 것처럼 원곡 대비 그다지 매력적인곡이

아니다. 하지만, 날렵한 움직임의 캣우먼인 DRUM CAT은 이러한 점을 오히려 눈부신 드럼연주를

통해 무마시켰다.

눈부신 스틱 연주, 작은북소리의 일격,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공연장 전체에 우려퍼지는

심벌소리와 함께 그녀들은 천둥번개와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모양의 삼면으로 둘러싸인 드럼에서, 2인 1조를 이루어 머리 결을 휘날리며 드럼연주를 하는 공연

자들이 전혀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경의로 운 일이었다.

또한 한국판 브리타니 계 음악인 Drum Cat은 그 전통성에 대한 느낌도 보였다.

드럼캣 공연은 공연 자들의 익살스러움과 또 그 이상의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은 시각적으로 눈부시고, 그들의 안무는 섹시하게 안무된 발레의 느낌이 난다.

그러하기 때문에, 타악 공연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해비메털적 디스코 느낌이 나는 공연을 보고 있으면 드럼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심장박동의

즐거움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해외언론

DERWESTEN(in Germany) (2010.12.06) By. Ulich Steden★★★★★
공원극장에서의 드럼캣 - 힘있고 진동하는 역동성

2010.12.06, 울리히 슈테덴

한국 드럼그룹 “드럼캣”은 공원극장에서 극적인 쇼를 보여주었다.

이저론. “그냥 환상적이다”, “이러한 완성도는 있을 수 없다!”, “나는 아직도 너무나 흥분된다.” 

이러한 감탄들이 금요일 저녁 남한 드럼그룹 “드럼캣”의 에너지 넘치는 콘서트가 끝난 후

공원극장의 로비에서 들려왔다. 실제로, 젊은 여성들이 80분 가까이 제공한 것에 대하여 격찬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거의 쉴새없이 리듬과 재미를 선사하였다. 

벌써 서막에서 비디오스크린 상의 빠른 편집과 거의 사이키델릭한(환각을 일으키는 듯한) 음악

및 드럼의 쿵쿵거림은 수줍은 자우어란트의 관객들에게서 바로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조명쇼는 공연을 뒷받침하였다. 음악적으로 “드럼캣”은 모든 형식을

다루었다. 이는 암슈타인의 인기곡 “두 하스트(너는 가진다)”에서 카리브 섬의 선율을 넘어

“프로이데 쇠너 괴터푼켄(아름다운 신들의 선물의 기쁨)”에서 라틴아메리카 선율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락, 재즈와 테크노의 비트도 공연에 흘러들어 독특한 음색을 형성하였다. 유머, 

완성도, 발레요소가 적절히 섞인 혼합물과 완벽한 무용 교본으로 본 콘서트의 자극은 분명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드럼채가 타악기스펙트럼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에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깊은 음들이 심벌즈와 노출된 금속의 음과 경쟁하여 갈수록

격렬해지는 리듬을 형성하는 듯했다. 타악기솔로만으로도 5분을 훌쩍 넘겼고, 이는 그날 저녁의

여러 고점 중 하나에 해당하였다.

격렬한 드럼쇼 외에도 “Aran Fuez for Violin” 곡에서는 “멋진 바이올린 연주자”가 관객을

열광시켰다. 계속하여 에너지가 충만했던 콘서트의 말미에는 공원극장 내 누구도 앉아있지

않았고, 서서 박수 갈채를 보내며 검게 차려입은 앙상블을 배웅했다. 

그들의 고향 한국에서 “드럼캣”은 2003년의 창단 이후 콘서트 및 축제의 단골 초대손님이

되었으며, 주기적으로 공연을 펼치는 그들만의 극장을 보유하기도 한다. 본 그룹은 2008년

“에딘버러 축제 Herald Angel상” 및 “스코틀랜드 카발케이드 Best Unit Award”를 수상하였고, 

2009년에는 그들의 고국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대상”을 수상하였다. 



해외언론

중일 신문사(나고야)



해외언론

The Fringe Festival (★★★★★)_Review

The Fringe 웹 사이트의 관객수 (5 점 만점 5 점)

1. 영국에서 온 Mike
드럼 연주의 정수를 느낄 수있는 멋진 공연! 만약 당신이 드럼은
군악대의 밴드를위한 공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야할듯, 드럼캣은 이 분야의 최고이다. 
공연을 직접 느껴라! 이런 공연을 볼 기회는 다시 또 없을 것이다.

2. 영국에서 온 GB
화려한 첫 무대에서 마지막 곡까지 굉장히 신난다. 당신은 Drum Cat 
넘치는 열정과 일곱 명의 연주가의 정확한 드럼 연주의 매력에 푹 빠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또한 스코틀랜드에서는 볼 수없는 센스 넘치는
연주자들의 멋진 헤어 스타일도 볼 수있다. 작은 장소에서 강하게 울려
퍼지는 그녀들의 음악!
작은 공연장에서 관객과 연주자 사이에 친밀한 교감을 느낄 수있다. 끝난
후에는 공연에 그녀들의 공연에 흠뻑 빠져 사기 넘치는 자신을 견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드럼 공연을 남자들만을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

3 영국에서 온 Bob
환상적인 무대, 프린지 페스티벌, 내가 본 공연 중 가장 최고였다.
젊고 열정이 넘치고, 또한 안무가도 고안된 여성 드러머 팀 드럼 캣. 
그들의 공연은 당연히이 매회 매진이되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드럼 캣
공연을 볼 기회가 있으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4 독일에서 온 H. Alfke
음악과 춤 사이의 적절한 비율을 이룬 완벽한 공연. 공연의 마지막에
끝없이 울려 퍼졌다 관객들의 기립 박수. 유일한 단점 이라면
공연장이 작았기 때문에 출연자가 움직이는 충분한 공간이 없어 보였고,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조금도 시끄러웠다.

5. 영국에서 온 A. Ellis
완전히 괜찮은 공연이었다. 충분히 더 많은 관객과 더 큰 공연장에서
공연하기 적당한 공연이었다. 멋진 7 명의 공연자들은 관객만큼이나
자신들도 공연을 즐기면서했습니다. 보컬 겸 태평소 연주자였던 사람
연주가은 놓칠 수없는 공연의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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